
Sermon Notes: 

 

서론: 나다나엘 호돈의 ‘큰 바위 얼굴’ 

    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되어간다. 

     하나님의 자녀: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야 

 

본론:  

1.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

     가.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

          일꾼: 백성 + 일 합성->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

         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사람, 동역자 (에바브라디도) 

     나. 복음의 제사장 

          제사장: 거룩 + 일 합성->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

          근거: 바울의 인격이 항상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의미 

                   교회를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 

                   복음을 전하는 행위 (구약: 말씀을 가르침) 

     다.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

         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, 복음만 자랑, 순종의 삶 

          은퇴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김-> 겸손의 삶 

2. 우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는가? 

     가. 세상의 신분 이외에 하나님과 관계된 신분이 있는가? 

     나. 복음의 일꾼이요 제사장 (벧전 2:9)-> 있는 곳이 선교지 

 

결론: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 

인식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로마서 15 장 16 절 

‘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 

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 

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사는가?  

2. 자신의 인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? 

3.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? 
 


